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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조속한 복구와 함께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4차 추경예산편성해집중호우피해의조속한복구와농가경영불안해소책마련하길-

■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비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월) 7시 기준 농업부문 피해는 농작물 침수 2만

5905ha, 농지 유실·매몰 652ha, 낙과 73ha 등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여기에 농업인

(가족 포함) 인명피해(사망·실종)도 총 25명에 달한다.  

■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산 농산물 수요 감소, 

농업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는 이번 폭우 피해까지 겹치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농업 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는 농가의 경우 한해 농사를 망치면 사실상 

수입이 없어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피해 지역에 대해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제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의 

생계안정 및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피해가 상시화 되고 있어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 대다수 농촌 지역의 경우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폭우가 내리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전국의 소하천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 현장에서 농어

업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반면 지원 단가는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보상 기준 조정과 더불어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하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안정될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식량안보 문제가 야기되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 농업 환경·여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여기에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생육환경을 유지함으로서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

하다. 이에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6개 회원단체는 4차 추경예산 편성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함과 더불어 농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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